
화학산업, 과잉투자가 침체 유발
대우증권, 중국시장 총체적 난국 … 시장상황 개선 가능성 제한

화학산업은 2012년 하반기에 시장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2013-14년에도 확실하지 않다며 KDB

대우증권이 6월5일 화학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<중립>으로 유지했다.

대우증권 박연주 연구원은 “화학업종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이유는 2009-10년 과잉투자와 소비 때문”이라며

“1/4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(GDP) 구성을 보면 석유화학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, 투자, 내구재 소비

가 크게 부진하고, 수출은 유럽경기둔화로, 투자는 2009-10년의 과잉투자로, 내구재 소비는 이미 높아진 보급

률로 인해 부진한 편”이라고 지적했다.

또 “화학업종의 주가 하락으로 매력이 높아지고 유럽상황이 개선되면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제

반여건이 추세적인 상승여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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